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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함부로통행못하는지역

생태문화유적지등그대로간직

국민적관리보전방안논의시급

한반도평화시대

희망과생명의땅DMZ를가다

(1) 남북화해속새롭게뜨는평화의상징

임진강철교를건너고있는평화열차DMZ트레인.

도라산평화공원의바람개비.

문재인대통령과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4

월27일판문점군사분계선에서만나남북정상회

담을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지난21일찾은민간인통제구역(이하민통선)안

에 위치한 한반도 최북단 역사인 도라산역은 조용

했다.정기적으로코레일에서하루에1차례운행하

고있는 평화열차DMZ 트레인이나차량으로안

보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방문할 때만 잠시 시끌벅

적할뿐고요하다. 도라산역에사람들의발길이뜸

한건역사가들어서있는위치가 민간인통제구역

안이기때문이다.

도라산역북쪽으로차로 5분을달리면한국군인

들조차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이하

DMZ Demilitarized zone)가나타난다.일반인들

에게DMZ로알려져있는비무장지대는 1953년 7

월27일판문점에서 3년간의전쟁을잠시멈추기로

합의하면서탄생했다. 한국도아니고북한도아닌,

한반도에 있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방문할

수없는곳이다.DMZ는군사분계선을사이로남과

북으로2㎞씩,동서로248㎞에걸쳐져있다.

도라산전망대에서DMZ를바라보면사람의손길

이닿지않아수풀이우거진산지와평지, 습지가나

타난다. DMZ가수풀로우거질수있었던건갈수

없는 땅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안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어떤어류와조류가서식하며,한반도에터를잡고

반만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민족의 흔적인 문

화재등이얼마나산재해있는지정확히알지못한

다.

민통선도마찬가지다.민통선지역에민간인들이

마을을조성해살기시작한지 30여년이되어가지

만 생태와 문화재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잊혀져있던땅 DMZ와민통선이최

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평화를 사랑하

는전세계사람들의시선을사로잡고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서는 남북한, 북미간 대화가

이어지고있고,사람들이방문할수있는대한민국

북쪽끝이라고할수있는민통선엔안보관광을하

려는사람들이점점늘어나고있다.이러한변화속

에서한국사회는DMZ와민통선에대해화해의시

대에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해 나갈지 아직까지 활

발한논의가이뤄지지않고있다.냉전시대서독이

통일이후휴전선인그뤼네스반트(Grunes Band)

일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공감대를형성하려고노력했던것과상반된모습이

다.

연천에서 만난 김학용(64)씨는 민통선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발도 필요하지만 잘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

다. 사람의손길이닿지않은DMZ는반드시보전

해야하는곳이다고말했다.

/경인일보취재반

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성사로평화분위기가조성되면서긴장과통제가일상이던DMZ(비무장지대)가재조명받고있다.서부전선DMZ철책선. /경인일보취재반

남도북도아닌4㎞×248㎞…경계에서서통일을상상하다


